
■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지원심의 총평

ㅇ 사업유형 :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오페라발굴지원

ㅇ 회의일시

  - 5. 17(화) 14:00~17:00 / 예술가의집 세미나1실

  - 5. 24(화) 10:00~17:00 /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ㅇ 심의위원 : 고태암, 김민정, 김유노, 김재희, 박인선, 손성래, 이승규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사업은 자율주제 또는 기존 우수 원작을 활용

하여 오페라 대본 및 음악 개발을 하는 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본 심의의 취지는 이러한 사

업목적 아래, 공연되지 않은 작품을 통해 작곡가와 극작가의 창작오페라에 대한 아이디어와 

창작활동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 23개의 작품이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사업에 지원 신청하였고, 1

차 서류심의와 2차 인터뷰심의 방법을 통해 지원신청 작품을 단계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1

차 서류심의에서는 필수제출 서류가 미비한 1개 사업에 대해 심의위원회 동의에 따라 행정결

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1차 서류심의에는 지원대상 사업에 부합되지 않거나 창작활동 지원금에 대한 타당성이 

없는 작품은 후순위로 두었으며, 크게 3가지로 구분된 심의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첫 번째, 

신청자의 예술적 역량 및 발전가능성(30%), 두 번째, 작품의 예술적 발전가능성(40%), 마지막

으로 연구 및 창작계획의 충실성과 실현가능성(30%)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1차 서류심의에서 

통과된 9개 작품을 가지고 2차 인터뷰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차 인터뷰심의에서는 창작구

현에 대한 극작가와 작곡가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일부 작품의 최종 선정에 있어 치열한 논의를 거쳤으며, 차년도 쇼케이스를 준

비하게 될 5개 작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신청인명 가나다순) 

1. 눈물은 두 눈으로 흘린다 (극:박지선,작:민유리) 

2. 3과 2분의 1 A (극:신성우,작:양상진)

3. 타운 살루스 (극:이난영,작:김천욱) 

4.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극:김중원,작:현석주) 

5. 이상의 날개 (극:조정일,작:황성곤)

금년도 지원신청 작품에는 극에 대한 소재가 중복된 작품도 있었으나 비교적 다양한 소재로 

지원신청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소재의 편중을 피하기 위해 역사적인 소재물, 타 원작의 

소재, 창의적인 소재물 등 다양한 소재에 기회를 주려고 하였습니다. 중복된 소재인 지원신청 



작품에 대해서는 작가적 의식이 작품에 반영되고, 앞으로 쇼케이스를 통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작품인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습니다. 

지원신청 작품 중 비교적 예민한 소재와 내용으로 이루어진 작품도 있었지만, 다양한 소재를 

다룬다는 점에서 오히려 오페라 소재의 다양성을 넓히고, 여러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어 긍정

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오페라와 다른 타 장르의 극음악은 저마다의 특징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예술의 영

역은 무한하고, 다양한 소재와 장르의 혼합 표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극음악의 장르마다 본

질적인 영역과 성격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창작오페라에서 어떤 유행적인 

스타일 또는 대중성만을 따라가려는 작품의 경향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하여, 타 

장르와 모호해질 수 있는 작품보다는 창작오페라의 본질적인 영역과 성격을 깊게 탐색하는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작품 소재와 아이디어는 좋으나 오페라 구성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작품은 선정순위에서 

멀어졌습니다. 따라서 좋은 작품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오페라로서 극 구성과 내용

의 음악적 구현 가능성이 더 높은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시도를 통해 오페

라의 영역을 넓히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음악을 통한 오페라작업의 구현은, 작품 소재에 기인해야 한다는 작곡가의 기본적인 작가적 

의식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계획할 작품을 구성하는 시놉시스 단계이다보니,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완성까지는 차치하더라도, 외적인 표현과 구상만 하고 극작가와 작곡가의 명확

한 방향성조차 세우지 못한 작품은 못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지원 신청했던 23개 작품 모두 오페라다운 명분을 더욱 찾기를 바라며, 한국 창작오

페라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작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2022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심의위원 일동


